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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카 포사

● 사진작가

● 저서: <세계의 어린이들: 프랑스>, <파리의 작은 발레리나>, 

                     <파리 어린이들의 멋내기 노트>, <여행하는 사진작가> 등

필요 없는 물건

상점에서 물건을 보았을 때는 

‘이걸 놓치면 

이 이상으로 좋은 걸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!’라면서 

조바심이 나다가도 

집에 오면 그러한 구매욕도 줄어들어 

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. 

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

살까 말까 망설여지는 물건은 대다수가 

필요 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

이런 인식을 갖게 된 후로 

집안이 깔끔하게 변한 것을 느꼈지요. 

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을 살 때는 

망설여지지 않았습니다.

미카 포사의 <프랑스인의 방에는 쓰레기통이 없다> 중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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